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2

i5' 엠e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1 행정부 

판
 

결 

사 거 
~ 2017누8534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영농조합법인 A 

시장 

지 방법 원 2017. 11. 8. 선고 2017구합62786 판결 

인
 

이
」
 
소
 

소
 

하
。
 

항
 

피
 

고
 

고
 

원
 

피
 

제 1 심판결 

변론종결 2018. 6. 20. 

판결선고 2018. 7. 18. 

무
­

주
 

1. 제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5.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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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 2015. 8. 29.과 2015. 11. 30. 이 

사건 각 토지에 장뇌삼을 파종하여 영농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 

한법 제178조 제1호의 추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갑 제6에서 13, 15, 16, 17, 21에서 26호증， 을 제2， 7, 12 

호증의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 1심 증인 D, 이 법원의 증인 E, F 

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각 토지 

를 영농(장뇌삼 재배)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원고는 2014. 11. 4.과 2014.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특용작물인 허브를 재배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대표이사 G은 

이후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장뇌삼을 심으면 상당한 소득이 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장뇌삼을 섬기로 결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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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고는 2015. 6. 중순 무렵 이마 이 사건 각 토지 입구에 ’이곳은 원고가 장뇌 

삼 재배지로 사용하논 토지이니 타인의 출업을 금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놓았고， 피 고 측 담당 공무원이 2015. 6. 23. 이 사건 각 토지 현장을 방문하여 작성 한 

출장복명서 1)에도 위 현수막에 관한 기재가 있다. 

OG은 평소 알고 지내던 H의 소개로 강원도 횡성군과 경기도 광주시에서 대규모 

로 장뇌삼을 재배하고 있는 E를 알게 되어 E의 도움을 받아 인부 3명0， D, J)을 써서 

2015. 8. 29.부터 3일간 장뇌삼을 파종하였다. 

OG은 위 장뇌삼 파종을 위하여 2015. 7. 말 F으로부터 장뇌삼 씨앗 3kg 매입대 

금 120만 원을 빌려 씨앗을 구매하였고， 그 후 2015. 11. 11. F의 계좌로 위 돈을 갚았 

다. 

O 그리고 원고는 장뇌삼의 생존율이 낮아 위와 같이 2015. 8. 29. 무렵 파종한 장 

뇌삼 씨가 잘 자라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2015. 11. 29. E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1년생 장뇌삼의 묘삼을 심었다. 

o 2016. 5. 무렵 이 사건 각 토지에 1. 2년산 장뇌삼이 자라고 있었다. 

O 피고 측 담당 공무원이 2015. 11. 26. 이 사건 각 토지에 출장하여 조사한 결 

과2)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수풀이 우거진 자연림 상태로 제초， 개간 등 관리행 

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었고， 피고 측 담당 공무원이 다시 2016. 1. 

29. 이 사건 각 토지에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3)에 의하면 원고 측이 장뇌삼을 파종하였 

다고 주장하는 5~6지점에서도 장뇌삼 종자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장뇌삼은 

1) 을 제7호증 

2) 을 제2호증의 1 
3) 을 제2호증의 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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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림 상태에서 재배되므로 장뇌삼을 심기 위하여 개간을 하지는 아니하고， 장뇌삼은 

낙엽이 쌓여 부스러진 부엽토에서 자라므로 장뇌삼을 심기 위해서는 토양 위에 있는 

낙엽을 쓸어내고 고랑을 파서 2, 3알 정도의 씨앗을 심은 다음 부엽토와 낙엽을 다시 

덮어주어야 한다. 나아가 2016. 1. 29 무렵은 한겨울이라 땅이 열어 깊이 파내기 어렵 

고， 장뇌삼 씨가 작고 흙색인 까닭에 파종된 장뇌삼 씨를 찾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었 

다. 따라서 피고 측의 위 출장조사결과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이후 

1년 이내에 장뇌삼 씨를 파종하지 아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 

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배기열 

판사 박재우 

판사 박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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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과세대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취득물건 
본세 가산세 본세 가산세 본세 가산세 

이 사건 1 토지 70,409,600 17,947,400 10,561 ,440 579,820 1,760,240 96,630 

이 사건 2 토지 20,240.000 4 ,819,140 3,036,000 115,670 506,000 19,270 

합계 11 3,4 1 6, 1 40 14,292,930 2,38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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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l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 12. 3 1. 법률 저1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 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CD'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저119조에 따 

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 

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 

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 일까지 면제한다. 

@ 농업법인이 영농 • 유통 •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으1 100 

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 

을 각각 2015년 12월 31 일까지 경감한다. 

저1178조(감면된 추|득세의 추질)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 01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 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 

ζ〉
,-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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